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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색 기간: 2025.1.17(금) ~ 2025.1.23(목) 

제공일시    2025 1 3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美日 AI합작사 지원 트럼프… 빅테크에 밀리는 韓 AI, 규제까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인공지능(AI) 규제를 담은 행정명령을 폐기한 뒤,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본을 

유치하며 글로벌 AI 시장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넓히고 1위 자리를 확고히 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 2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AI,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합작해 설립한 ‘스타게이트’가 향후 4년 동안 

최대 5000억달러(약 718조원)를 AI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 스타게이트는 텍사스주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미국은 새로운 AI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 

(이데일리 2025.1.22) 

 

2. 독·프 압박에 트럼프 재집권까지… EU, ‘ESG 공시 규제’ 완화할 듯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한 가운데, ESG 공시 규제에 앞장서 왔던 유럽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유럽연합(EU)이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의 압박으로 ESG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정부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완화하는 방안을 새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이내 완화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제출할 수 있다고 

보도함 

(에너지경제 2025.1.22) 

 

3.“중국보다 못하다니” 부글부글… 일본 결국 ‘초강수’ 꺼냈다 

- 반도체산업 부활을 노리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이어 설계도 지원함. 3년간 1600억엔(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함. 설계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제조와 함께 ‘두 바퀴’를 굴려 미국과 중국을 추격한다는 전략임 

-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 본예산안에 반도체 설계 지원금 1600억엔(약 1조5000억원)을 편성함 

- 지원 부문은 AI와 데이터센터, 통신 기지국, 자율주행차, 요양 로봇 등 최첨단 반도체를 설계하기 위한 R&D임 

(한국경제 2025.1.1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42166642040344&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0122026318003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6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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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 

1. “美신정부 출범에 수출 악영향”… 정부, 수출금융 360조원 공급 

- 정부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기로 함 

-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0일 김동준 부단장 주재로 수출금융협의회(Fin-eX)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함 

-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환리스크 대응과 수출 다변화 지원을 위해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지난해 1조2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함 

- 해외 전시회, 무역사절단 파견 등 수출 지원 사업도 지난해 2조1000억원에서 올해 2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이투데이 2025.1.20) 

 

2. 페트병, 플라스틱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화 

- 정부가 올해 콜라·사이다·생수 페트(PET)병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10% 사용을 의무화함.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자원화하는 세계적 수준의 폐플라스틱 물리적·화학적 재활용 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임 

- 환경부는 다음달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32조·제33조를 개정해 재활용지정사업자 범위를 페트(PET) 원료 생산자에서 

페트병 음료 최종생산자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힘 

- 환경부는 우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활용지정사업자’ 범위를 변경함. 이어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할 계획임 

(전자신문 2025.1.19) 

 

3. 김병환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산은 별도기금 조성” 

- 반도체·바이오·배터리·에너지 등 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됨 

- 정부 보증채로 자금을 조달해 KDB산업은행이 기금을 운영하며, 기금과 첨단기업이 합작으로 SPC(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는 방식 등이 논의됨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첨단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은에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며 “1분기 중 산경장(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를 하겠다”고 밝힘 

(머니투데이 2025.1.22) 

 

 

 

 

https://www.etoday.co.kr/news/view/2439069
https://www.etnews.com/2025011700024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2210024416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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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1. 구리 확보戰에… 리오틴토·글렌코어 M&A 재점화 

- 글로벌 대형 광산 기업 리오틴토와 글렌코어가 합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광물로 꼽히는 

구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관련 업체들의 인수합병(M&A)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옴 

-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리오틴토와 글렌코어가 합병 논의를 시작함. 다만,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최종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설명임 

(서울경제 2025.1.17) 

 

2. BYD, 인니 전기차 공장 연내 완공… 연 15만대 생산 

-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BYD)가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 제조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현지 법인장이 밝힘 

- BYD가 10억달러(약 1조4천360억원)를 투자해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수방에 건설 중인 이 공장은 연간 15만대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게 됨 

(연합뉴스 2025.1.21) 

 

3. 스웨덴 철강기업 SSAB, 美녹색철강 공장 설립 백지화 

- 스웨덴 철강 제조업체 사브(SSAB)가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추진하던 녹색철강 공장 설립 프로젝트를 전격 중단함. 

사브는 미 에너지부(DOE)의 청정에너지실증국이 지급하는 사업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함 

- 사브는 지원금 협상에서 물러난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 다만, 카나리미디어는 14일(현지시각)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녹색수소 시장이 불안정하고, 정권 교체기에 에너지부와의 파트너십은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임팩트온 2025.1.19) 

 

4. 마쯔다, 전기차 시대를 위해 일본 내 배터리 생산 거점 마련 

-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 마쯔다(Mazda)가 브랜드의 전기차 생산의 안정성을 더할 수 있도록 배터리 공장을 새롭게 

건설할 예정이라 밝힘 

- 업계에 따르면, 마쯔다는 일본의 배터리 제조사 중 하나인 파나소닉을 파트너로 낙점하고, 일본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공급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마쯔다의 새로운 배터리 공장은 연간 생산 용량이 10GWh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음 

(서울경제 2025.1.22)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Q9EUW79
https://www.yna.co.kr/view/AKR20250121092900104?input=1195m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3751
https://www.sedaily.com/NewsView/2GNSJT5Y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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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 10년 ‘슈퍼 잭팟’ 터진다… HD현대일렉 ‘4000억’ 파격 투자 

- HD현대일렉트릭이 내년 초까지 4000억원을 투입해 미국 앨라배마와 울산 변압기 공장 생산량을 30% 끌어올림. 

갈수록 늘어나는 미국의 전력기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임 

- 19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일렉트릭은 울산공장을 증설해 초고압 변압기 생산량을 연 300개에서 360개로 

확대하기로 함 

- 미국 앨라배마 공장 생산 능력도 연 100개에서 최대 150개로 증설함 

- 내년 초 두 공장 증설이 끝나면 HD현대일렉트릭의 초고압 변압기 생산량은 연 400개에서 510개 안팎으로 27.5% 

늘어남 

(한국경제 2025.1.19) 

 

2. GS건설, 인도 아삼주에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추진 

- GS건설이 인도 아삼주와 청정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논의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에 나섬 

- GS건설이 인도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인도 정부의 청정에너지 육성 정책과 맞물려 향후 

추가 협력 가능성이 주목됨. 양측은 아삼주에 청정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함 

(더구루 2025.1.22) 

 

3. 1억달러 美보조금 추가… SKC, 유리기판 효자 역할 톡톡 

- SKC의 반도체 유리기판 계열사 앱솔릭스가 미국 정부로부터 1억달러(약 1450억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수령함. 

SKC의 주력사업이었던 동박 사업이 전기차 캐즘으로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리기판 사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며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음 

-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반도체 패키징용 유리기판을 연구·생산하는 SKC 앱솔릭스에 1억달러(약 

1450억원)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고 밝힘 

(이데일리 2025.1.20) 

 

4. 고려아연·LG화학 합작사, 전구체 양산 돌입 

- 고려아연은 LG화학과 설립한 한국전구체주식회사(KPC)가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 양산체제에 본격 

돌입했다고 21일 밝힘 

- 한국전구체주식회사는 고려아연이 자회사 켐코를 통해 LG화학과 약 2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임 

- 올해 상반기 첫 양산과 함께 생산능력을 점진적으로 늘려 하반기부터는 최대 생산 체제로 가동하겠다는 계획임 

(데일리안 2025.1.2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1957361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8243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78246642039688&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dailian.co.kr/news/view/1454048/?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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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색 기간: 2025.1.17(금) ~ 2025.1.23(목)​
 

제공일시    2025 1 3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美트럼프, 바이든의 전기차 전환목표 백지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취임사에서 바이든 전 정부가 수립한 ‘2030년 전기차 전환 목표’를 공식 

철회했음. 그는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여 자동차 산업과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전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무탄소 차량으로 대체하겠다는 전 정부의 행정명령을 백지화했음 

- 그는 대선 캠페인 기간 “바이든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으며, 석유 생산 확대와 함께 

풍력·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도 축소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 구매를 사실상 강제하는 불공정한 보조금과 시장 왜곡을 없애겠다”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지급되던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음 

-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IRA로 할당된 50억달러(약 7조원) 규모의 충전소 구축 기금 중 미집행된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덧붙였음 

- 각 주가 무공해차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는 권한도 제한하겠다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환경보호청(EPA)이 주정부에 부여한 배기가스 규제 권한은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를 제한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음 

-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12월 EPA로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허가받았음. ‘어드밴스드 클린카 

II(Advanced Clean Cars II, ACC II)’ 법은 2035년까지 이어져 판매되는 신차의 최소 80%가 전기차이고, 최대 20%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도록 함. 11개 주가 이 규제를 받아들인 상황임 

-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EPA의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규정도 재검토하도록 지시할 전망임. EPA는 지난 9월 

2016년 기준으로 배기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49%로 줄이고,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에 대한 목표를 35%로 잡았음 

(임팩트온 202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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